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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시간은 아닌데 불현듯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

도를 시작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

구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끌

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를 방해하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 말씀*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다.

사탄이 악을 모아 대항할 때

하늘 편은 온전함으로 이를 물리쳐야 한다.

보다 차원 높은 온전한 역사로 이끌기 위해 

선생은 오늘도 무릎을 펴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더욱 온전해질 때 

사탄은 백기를 들게 된다.

그러니 시급히 회개하여라. 

회개해야 온전해진다.

너희 몸속의 병균도 

정밀하게 사진을 찍고 검사해서 

수술을 하고 잘라내야 하지 않느냐. 

회개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너희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병들을 

빨리 찾아내고 잘라 내어라.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외식과 형식의 병, 무덤덤한 병, 가식의 병, 

하늘의 눈을 속이려는 병들이 특히 심각하다.

아는 척하고, 신앙이 좋은척 하고, 잘 하는 척하고,

본인이 옳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고쳐라.

아직도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 문제다.

이는 너희가 나 성자 앞에 

거만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더냐.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은 급히 회개하고

나 예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자들, 

특히 진실함으로 내게 다가와라.

내게 물어라, 

네가 고쳐야 될 병이 무엇인지.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서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으나 

내 눈은 가릴 수 없다.

너희를 사랑하니 말해 주는 것이다. 

여태껏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말해 주는 것이다.

고치지 않으면 내가 데려갈 수 없기에 

급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니 

빨리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아라. 

자기의 문제를 낱낱이 끄집어내야 된다. 

모두 다 회개해야 온전해진다.

온전해져야 사탄을 가두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탄을 가두어야 내 신부가 된다.

진실로 내게 회개하는 자, 내가 다 취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 뜨거운 회개의 역사의 불을 붙여라.

이 회개의 역사에 들어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회개는 좋은 것이다. 

회개는 내 신부가 되게 해 주니 좋은 것이다.

내 신부가 되려면 

회개하여 온전히 깨끗해져야 한다.

나는 깨끗한 신부들만 데려간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죄를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불태워라.

교만과 거짓, 위선과 나태함,

자기를 중심하는 것과 세상을 중심하는 것,

불평불만과 시기 질투, 

외식과 형식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모두를 온전히 청산하도록 하여라. 

천국은 적당히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면 

낙원에라도 가겠지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 생각이 너희를 나락으로 떨어트린다.

지금 바로 내가 온다고 생각하고 

선생이 주는 말씀대로 움직여라.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